
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!
“딸아, 용기를 내어라.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.” 

(마태오 9,22)

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길을 가시는데, 
여러 해 동안 심한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부인이  
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요. 

탄자니아의 루시아. 친구들과 마당에서 놀다가 친구 
한 명이 많이 다쳤어요. 우리는 바로 그 친구를 위해 
기도했어요.

미사 후에 우리는 다 같이 그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. 
우리가 도착하자, 그 친구는 많이 아픈데도 기쁘게 
우리를 맞이했어요.

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사랑하려고 노력했는지 얘기하기 
시작했어요. 우리도 우리가 실천한 일들을 얘기해 
주었어요. 끝으로 함께 기도하고, 아주 기쁜 마음으로 
집으로 돌아왔어요.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그 부인은 예수님을 소리 내어 부르지 않고, 단지 
뒤에서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해요. 
‘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, 나는 나을 거야’라고 
생각해요. 

그 순간,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며 부인을 바라보고 
말씀하세요. “딸아, 용기를 내어라. 네 믿음이 너를 
구원하였다.”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인은 건강과 
하느님의 사랑을 받았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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